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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오염 가속

생명수인 용천수도 고갈

하늘 뿌연 미세먼지 일상

최근 3년간 도내 산림

마라도 28배 가량 사라져

한라산 구상나무는 고사

제주연안 해양오염 심각

연안 어장 어족자원 고갈

쓰레기 하수문제 고착화

양돈 악취는 고질적 민원

환경정책 전반 재검토 절실

오늘날 제주사회는 지하수 오염과 대기오염, 폐기

물 처리, 산림면적 감소, 해양오염, 악취문제 등 다

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제주의 지하수는 질산성질소 등으로 오염되고 용

천수는 고갈되고 있다. 도내 지하수의 평균 질산성

질소는 ℓ당 4.2㎎이지만 제주 서부 일부지역은 연

간 ℓ당 24㎎에 달하고 있다.

동부지역 지하수 질산성질소 평균 농도는 지역에

따라 ℓ당 2.5㎎~2.8㎎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ℓ당

10㎎와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지만 구좌읍의 경

우 2014년 ℓ당 3.0㎎ 수준에서 2018년 4.0㎎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급속하게 오염되고 있다. 비료사

용량 증가와 가축분뇨 액비살포 등으로 질산성질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 제주에서 생명수 역할을 해온 용천수는 해

안 매립과 과도한 개발, 해안도로 개설 등 각종 개

발사업으로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도내 용천수 실태를 조사한 결

과 도내 용천수 1025개소 가운데 확인된 곳은 661

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364개소는 매립 등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남아있는 661개소

중 145개소는 용천수 원형이 훼손됐고 용출량이 감

소하거나 고갈된 곳은 227개소에 달했다. 특히 먹

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천수는 수질조사 대상

531개소 가운데 255개소에 그쳤다.

대기오염으로 미세먼지가 제주의 하늘을 뒤덮는

날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3월 5일 제주도에 사상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날 제주시

이도동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나쁨 수준인 105

㎍/㎥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를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먼지

는 코로 들어오면 코털과 기관지 섬모에 의해 단계

적으로 걸러진다. 하지만 입자 크기가 작은 미세먼

지는 몸 속 깊숙이 침투하는데 초미세먼지의 경우

폐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호흡기 내부로 유입돼 호흡

기, 심혈관 질환 및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

다. 제주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이상을 보이

는 날은 이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각종 개발등으로 인해 도내 산림 면적도 큰 폭으

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산지전용 허

가 면적은 847㏊에 달했다. 마라도 면적(30㏊)의

28배 이상에 달하는 산지가 사라진 것이다. 2016년

에는 362.7㏊, 2017년 240㏊, 2018년에는 244.3㏊

가 사라졌다. 산림은 우리에게 휴양 기능을 제공하

고 대기를 정화한다. 강수량을 토양으로 흡수하게

하여 땅 속에 저장하고 저장된 물을 적절히 방출해

흐름을 조절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다. 강우시 홍수

유량을 경감시키는 홍수 조절 기능, 수질을 깨끗하

게 하는 수질 정화 기능도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도내 산림 면적이 감소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혜

택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한라산의 구상나무 숲도

줄어들고 있다.

2006년 738.3㏊이던 한라산 구상나무숲의 면적

은 2015년 626㏊로 감소했다. 구상나무 숲 내 고사

비율도 1996년 평균 15%에서 2014년 67%로 급증

했다.

한라산 구상나무 고사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상나무의 노령화, 기후 변화, 바람, 잦은 태풍, 적

설량 감소 등 자연재해, 병해충 가능성, 강수량 증

가와 증발량 감소 등으로 인한 토양의 수분 과다 등

을 꼽고 있다.

제주연안 해양오염도 심각하다. 기후변화에 의한

도내 연안 어장의 수온상승과 각종 육상 오염원에

의한 어장 생태계의 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하천과 배수로의 아스팔트식 정비는 육상오염 물

질과 대량의 토사 유입을 가속화해 조간대의 육상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전역을 감싸고 있는 하천과 소하천 가운데

일부는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예방 등에

정비의 초점을 두면서 대형 배수로로 변모했다. 집

중호우시마다 이 거대한 배수로를 따라 육상에 있

던 토사와 쓰레기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천 하구 바닷가에는 매년 엄청난 양의

쓰레기 등 퇴적물들이 쌓이고 있고, 이 때문에 연안

바닷가는 수생착화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

하고 있다. 수생착화식물이 사라지면서 하위생태계

파괴에 의한 어족자원 고갈도 가속화되고 있다.

도두하수처리장 등에서 배출수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지방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일도 반복되

고 있다. 특히 매립장 포화 등으로 자원화가 가능한

폐기물까지 소각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 이상

을 해외에서 수입해야하는 자원과 에너지 다소비국

가로 자원 재활용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폐

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자원순환사회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350억원의 혈세가 도내 양돈

장 분뇨 악취 관리에 투입되고 있지만 악취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의 환경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

하고 있다.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

과 발전은 더 이상 기대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본보는 올 한해 동안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고사된 한라산 구상나무. 한라산 구상나무숲 면적은 최근 10년새 112㏊ 가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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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변해버린 제주시 탑동 바다속 모습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빗물 사진=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제공

청정제주 위기… 환경 오염 자원 고갈 경관 훼손 가속


